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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우리문화유산, 종묘제례악

우리민족뿐만아니라세계온인류와함께길이길이

보존·전승될것확신하면기쁜마음들어
“

”

종묘대제의 진행광경. 앞줄 가운데 편경앞에 앉아있는 이가 김천흥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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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편종과편경을처음보게된것은1992년, 14살의나이로이왕직아악부의아악생으로입학해아악부교실

에서각퇴(角槌 - 소뿔을잘라서구멍을뚫고막대기를끼워만든쇠뿔망치)로편종과편경을치면서문묘악(文

廟樂)과종묘악(宗廟樂)을공부한때이니지금으로부터79년전이다.

문묘제례는봄, 가을두번을낮에올렸고종묘제례는봄, 여름, 가을, 겨울네번을밤에올렸는데영영전과종묘

두곳에서거행하였다. 당시아악부에악원이많지않아이런큰제사에서연주를하려면악원이부족하던때라,

1924년경부터우리들이학생의신분으로제례에참석해홍주의를입고복두를쓰고남사대에목화를신은악사

의모습으로연주를했다.

나는아악부에서종묘악과문묘악을배우고익힌것이인연이되고기회가되어이길에몸담고90평생을살고

있는데, 1964년, 종묘제례악이국가에서지정하는중요무형문화재제1호로지정되었고나역시예능보유자로인

정되어종신토록종묘제례악전수보존에막중한책임을지고, 신명을바쳐노력하고있다. 그리고그후90년대초

까지 70여년동안을종묘제사와문묘제에는참석해연주를했었으나, 근년에는비록연주에는참석하지못하지

만꼭말석에는참관한다.

또두곳제례때면의례히악사가부족해일무잽이를임시로불러일무를추게했는데이것을고립(雇立)이라

고했다. 그런데이들이음악과춤을전혀모르는사람들이라일무를도저히출수없었기때문에우리스승께서생

각해낸방법이사방배(四方拜)라고 좌우앞뒤사방을향하고두손을들었다내리며허리를구부렸다폈다해서

마치절하는형식으로움직이게하는것이었다. 

제례에서는아악부악사몇사람이앞줄에서서이런식으로움직이며따라하게해제사를지냈다. 물론아악부

선생님들은악사가부족한실정때문에부득이이런편법을써서제례를거행했던것이다.

그후이방법은계속되어8·15 광복, 6·25 피난을거쳐환도해1955년까지계속되었다. 그러다가1954년국립

국악원의부설〈국악사양성소〉가개소되고1955년4월1기생30명을선발한이후이들을학습지도해비로소원

식대로추어지기시작했다. 그리고무원수도팔일무(八佾舞)로증가해64명이추고제향도5월첫일요일낮에거

행한다. 지금이두곳제향의음악은국립국악원악사들이담당하고, 일무는국악사양성소의후신인국립국악고

등학교학생들이전담한다. 그리고1975년에“종묘제례“는중요무형문화재제56호로지정되었고, “종묘”는1995

년12월유네스코회의에서세계의유형문화재로지정되었다. 2001년5월에는종묘제례와제례악일무가프랑스

유네스코회의에서‘인규구전및무형문화유산걸작’으로선정, 발표되어종묘의건물, 제례의의식, 그리고종묘악

과일무는명실상부한온세계인류의문화유산으로인정되기에이르렀다.

앞으로우리민족뿐만아니라세계온인류와함께길이길이보존·전승될것을확신하며기쁜마음으로이야

기를맺는다. 


